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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이 책은 아르다시르 1세부터 야즈데게르드 3세까지 사산제국의 왕들을 연대순으

로 정리한 역사 입문서이다. 사산제국은 파르티아의 내분에 힘입어 지방 영주였던 아

르다시르 1세가 파르스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성립되었다. 아르다시르 1세

는 다리우스 3세의 후손이자 아케메네스 제국의 보존자로 알리면서 제국의 정당성과 

통치 기반을 강화하였다. 

샤푸르 1세는 로마 고르디아누스 황제와의 영토 분쟁, 아르메니아 문제로 인한 로

마와의 충돌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샤푸르 1세 사망 후에는 후계자들의 짧은 치세와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다. 사제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동시

에 왕권 강화 작업에 성공한 국왕은 샤푸르 2세였다. 그는 로마 황제의 사망과 메소포

타미아 지역 탈환이라는 업적을 이루었다. 그의 사망 후에는 사제들의 권력 강화, 비

잔틴제국과의 전쟁, 아르메니아의 영토 분쟁 등이 치열하였다. 

사산제국은 비잔틴제국과 전쟁과 동맹을 반복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귀족, 황실의 

세력가,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국왕의 짧은 치세로 혼란과 무질

서의 시대를 겪었다. 결론적으로 사산제국을 강하게 키웠던 요인은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와 종교적으로 조로아스터교를 중심으로 한 정교일치 정책이었

다. 또 외교적으로는 로마에 수동적이었던 파르티아와 달리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추

구한 덕택이었다. 하지만 역으로 정교일치 정책은 왕실 구성원들과 조로아스터교 사

제들의 제위 다툼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로마제국 및 비잔틴제국과

의 전쟁은 지속적, 소모적인 전쟁으로 인한 국력 쇠퇴를 초래하였다. 




